
ccliv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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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버스 운전기사에게 발생한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

성별 남 나이 40세 직종 운전수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김○○(남, 40세)은 1978년부터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98.5.9.부터는 마을

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1997.12.20부터 진행하는 운동실조, 어지럼증, 구음장애로 
신경과 외래에서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고 있으며 상기 질병이 
19년 간의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직업력 및 작업환경
김○○이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1962년 육군을 제대한 후 1978년부터 1998.3.31.

까지 서울시내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998년 근무하던 버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용보험센터에 취업의뢰를 하던 중 마을버스회사에 취업이 되서 1998.5.9.부터
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
김○○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담배는 전혀 피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한

다. 형제는 삼형제로 모두 건강하며 자녀는 1남2녀인데 역시 모두 건강하다고 한다. 

발병 전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 의료보험 
자료에 의하면 1998년에 오래된 심근경색증으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진



기타질환

료를 받았다.

4 고 찰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은 뇌 특히 소뇌부위의 위축으로 인해 보행장애, 운동실조 등

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크게 척수소뇌위축(Spinocerebellar atrophy, SCA)의 일종이다. 

매우 드믄 질병으로 10만명 당 0.1~0.2 정도 수준의 발병율을 보인다. 김○○의 올리
브뇌교소뇌위축증의 발병연령이 59세로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동 질환의 발병시
기가 통상 40대 이전이라는 점과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함에도 가족 중에 아무도 동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
우 적다. 그렇다면, 발병원인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유전형이 아니고 90%를 차지
하는 산발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발형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요인이 원인
으로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작업조건 등 직업적 요인에 관련되
어 발생하였다는 연구는 없는데, Frumkin의 보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은 이
황화탄소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 

5 결 론
이상의 조사결과 김○○의 올리브뇌교소뇌위축증은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은 아니

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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